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베드로’, ‘마리와’와 같은 

이름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세례식 때 얻은 영적인 이름, 

세례명입니다. 세례성사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당연히 새 

이름 역시 필요하겠지요! 

세례명은 새로운 길을 가는 나의 다짐을 보여주는 표시

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옵

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며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고(창세 17,5-7 참

조), 이사악의 둘째 아들인 야곱도 하느님과의 씨름에서 이

겨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창세 32,23-32 참

조). 또 어부였던 시몬을 반석 즉 베드로라 부르시고 하늘나

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마태 16,18-19 참조).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명을 정해야 할까요?

성인들의 이름 가운데 자신이 수호성인으로 하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여 세례명으로 합니다. 닮고 싶은 성

인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어느 사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성인의 삶을 닮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

이 생기게 됩니다. 세례명은 성인의 이름이 아니라도 ‘글

로리아’(영광)나 ‘노엘’(주님 성탄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의미) 등 영적

인 의미가 있는 이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도교적인 정서에 어울리는 이름이라면 어느 것이나 좋습니

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56항 참조) 우리나라 순교성인의 이름도 

세례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례명은 일생 동안 단 한 번 

받아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세례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닮고 싶은 성인이 있다

면 자신의 세례명에 그 성인의 이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끼리 서로 정답게 불러주는 세례명으로 우

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

아갑니다. 특히 생일을 서로 축하하는 것처럼 영명축일(세례

명 주보성인의 축일)을 특별히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세례명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하느

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 ◌ ◌….” 세례명

으로 불러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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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기]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자신은 능력이 없다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주변이 없다며 또다시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시 능력을 베풀

어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 네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탈출 4,12)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와”의 원어 뜻은 무엇일까요?


